
2017 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은 2004년 출범이후 예술가(단체) 지원과 함께 시민 중심의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진행
해왔다. 초기 시민문화향유를 위한 기획프로그램(기획공연)에서부터 최근 시민배우들이 뮤지컬의 주인공이 되는 인천왈
츠까지.

2015년을 기점으로 재단의 시민 중심 문화예술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민 문화향유에 초
점이 맞춰진 사업으로 시민문화활동지원사업(시민축제, 시민예술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사랑티켓 등이 해당한다. 시민축제와 시민예술프로그램은 시민 참여, 향유 중심의 축제 및 예술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데 주목적이 있다. 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역
시 단체 지원의 방식으로 문화소외지역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태다. 그밖에 문화복지 관점에서 특정 향유
층을 대상으로 문화복지형 사업 또한 추진되고 있다.

둘째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업으로 생활예술활동 지원(지원금 지원), 생활문화센터 공간이용, 인천왈츠
(재단진행) 등이 있다. 생활예술활동 지원은 자발적으로 구성, 운영되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시민 주도
형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2016년 개소한 생활문화센터는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
을 공간, 프로그램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습실, 모임방 등에서 생활문화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천
왈츠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시민 참여 예술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전문예술가와 함께 뮤지컬을 제작하고 무대에 올리

http://news.ifac.or.kr/archives/3140


는 과정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참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2014년 시행된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은 기본권으로의 문화(문화권), 일상으로의 문화(생활문화)를 규
정한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 향유자에서 자발적으로 즐기고 참여하는 적극적 행위자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지역에서 활발하게 관찰되었던 아마추어 문화예술 소모임의 활성화와 성공사례는 이미 전국으
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정부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겠다. 전국적으로 동 단위에서부터 구 단위 까지 생활문화센터를 조성, 자발
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아트플랫폼 내 일부 공간(A동, H동)을 생활문화센터로 조성,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인천은 지난
2014년 전국에서 최초로 생활문화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생활문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와 더
불어 인천 현장에는 다양한 시민 문화활동의 성공사례들이 관찰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최근 생활문화, 지역문화 환경
은 달라지고 있다. 소극적 향유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하고 참여하는 문화향유가 매우 비중있게 자리하고 있다.

2017년 시민문화활동지원사업은 지원의 다각화를 전제로 최근의 흐름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시민문화활동지원사업
은 실질적인 시민 중심 지원사업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시민축제, 시민예술프로그램은 시민 참여 중심으로 재설정,
시민 주도의 축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그 성격을 보완하고, 생활예술활동 지원의 경우 지원금 외 공간, 홍보,
운영 등 생활예술 활동에 필요한 간접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공간 대관과 자체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생활문화센터를 시민문화활동지원사업(생활예술활동 지원)과 적극 연계해 동아리축제 지원, 공간지원, 협력프로그램 등
시민 중심의 자발적인 생활예술활동 거점으로 그 역할을 확장할 예정이다.

재단은 그간 ‘생활 속 문화가치 확산’이라는 목표아래 시민의 문화접근성 확대와 참여 중심의 시민문화 활성화를 위
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시민과 함께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재단은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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